
　동방신기 파동을 겪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보아 등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SM타운 라이브 09'를 무기한 연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후 이같이 결정

하고 티켓예매처인 G마켓을 통해 환불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콘서트 연기에 어렵게 표를 구한 5만여 팬들은 안타까워하면서, SM엔터테인먼

트 홈페이지로 몰려가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는 16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5만명 이상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

될 예정이었던 이 공연은 특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의 멤

버 3인이 다른 멤버 2명과 함께 공동 무대를 가질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 공연이었다.

　갑작스럽게 공연을 연기한 데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한 관계자는 "SM패밀리들이 팬들

앞에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연의 주된 취지였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취지

를 살려서 뜻깊은 무대를 제공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

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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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칸〉SM타운 라이브,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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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의 멤버 3인과 소속사가 분쟁이 벌어진 만큼 웃는 얼굴과, 기쁜 무대로 청소년 팬들

을 만날 수 없다는 게 SM 측의 설명이다.

　당초 동방신기의 팬들은 이 무대에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었다.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

게 될지에 대해서도 언론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결국 국내에서는 동방신기가 한데 뭉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당분간은 볼 수 없게 됐다. 16일 'SM타운 라이브 09'를 빼고서는 국내에서 준비

된 공동 스케줄은 없다.

　이와 달리 동방신기는 지난 6일 도쿄에서 개최된 '2009 진구가이엔 불꽃놀이대회'에 멤버 전

원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며 일본 스케줄만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분쟁과 관

련된 언급은 피한 채 "내년에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8일에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에이네이션 무대에 올라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

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1일 1차 심문기일 이전에 타협

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강수진기자 kanti@kyunghyang.com > - 경향

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

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칸 연재만화 '명품열전' 무료 감상하기]

26. 3. 14. 오후 5:20 언론사뷰

https://v.daum.net/v/20090807193610420?s=print_news 2/2

http://sports.khan.co.kr/news/sk_cartoon.html?cat=list&sec_id=550124

